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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8월 완공 ‘벨리데이션’ 반복...올 하반기부터 본격생산 개시

일반+영양수액제 세계최고 지향...기존공장 포함 연 1억개 규모

강석희 대표 “글로벌서 주목받는 ‘바이오헬스케어’로 거듭날 것”

▲ 경기도 이천 소재 HK inno.N 연구소의 연구모습

▲ 오송 수액제 신공장. 1천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신설비. 기존공장을 포함, 수액제 연간 총생산 규모는 1억 2천만백

“HK inno.N, 글로벌 바이오헬스기업 면모 갖춘다”
1천억투입 오송 수액제 새 공장, 연간 5,500만개(Bag) 생산 가능

2021년 HK inno.N(구 CJ

헬스케어)이 글로벌 수액제 

톱브렌드군에 도전한다.

HK inno.N의 수액제 부

문은 CJ헬스케어가 HK 

inno.N에 인수되기 전인 

1984년(CJ) 이 사업을 시작, 

36년간 국내 주요 제약바이

오산업에서 혁신적인 성과

를 쌓았다. 

EPO제제(신성 빈혈치료

제)를 세계에서 세 번째, 국

내에선 최초로 개발했고, 

투여 횟수를 개선한 2세대 

EPO를 중국과 일본에 기

술수출하며 바이오의약품 

R&D역량을 해외에 알렸다. 

HK inno.N은 대한민국 

30호 신약인 케이캡정을 개

발, 2019년 출시해 블록버

스터 신약으로 육성하는데 

성공했다. 이러한 성공경험

을 발판 삼아 암, 간 질환, 자

가면역질환 분야의 혁신적

인 신약, 바이오의약품 파이

프라인을 지속 확보, 글로벌 

바이오헬스기업의 면모를 

갖추고 있다. 

HK inno.N은 1992년 세

이프 플렉스 백(Safe flex 

bag/안전용기)을 국내 최

초로 도입하며 수액제 사

업에 진출했었다. 기초수

액제 뿐만 아니라 종합영

양수액제(Total Parenteral 

Nutrition/TPN), 특수수액

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.

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

정돼있는 기초수액제는 환

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수

익성이 낮다. 그렇기 때문에 

대부분의 제약사가 생산을 

기피하고 있지만, HK inno.

N은 “국민 건강에 기여하겠

다”는 애국정신으로 수액제

를 생산-공급하고 있다. 

수액제 시장이 매년 확대

되면서 HK inno.N은 충

북 오송에 연간 5,500만개

(Bag)의 수액제를 생산할 수 

있는 신 공장을 증설했다. 

지난 해 8월 완공된 오송 수

액 신공장은 올 하반기 본격

적으로 가동을 위해 벨리데

이션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. 

회사는 충북 대소에 있는 

기존의 수액제 공장과 합치

면 연간 수액제 1억 개 생산

이 가능 해질 것으로 보고 

있다.  

이번 오송 수액 신공장은 

스마트 공장으로 지어졌다. 

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

제, 포장 등 공정 프로세스 

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안정

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고 품

질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

불량 개선을 할 수 있을 것

으로 예상된다.

또한 설비정보 수집과 모

니터링, 문서관리(전자문

서), 실시간 공정 정보 수집 

및 원료·자재 추적 관리, 품

질분석 및 관리, 물류창고 

자동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

에 수액제 생산성 및 품질이 

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

된다. 

‘HK inno.N’의 기업 이름

에는 혁신을 뜻하는 ‘이노베

이션(innovation)’과 글로

벌 바이오헬스 기업으로써 

갖춰야 할 정신인 ‘새로움

(New)’, ‘연결(and)’, ‘미래

(Next)’가 함축적으로 담겼

다. 새 사명에 담긴 의미처럼 

HK inno.N은 신약 및 신기

술 연구, 오픈 이노베이션, 

고객 지향적 제품 개발 등을 

통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

업의 리더로 도약한다는 계

획이다.

HK inno.N 강석희 대표는 

“적극적인 투자로 혁신 신약 

개발 및 고부가가치의 파이

프라인 확대, 생산시설 선진

화를 이루는 동시에 신사업 

및 해외 거점 확대를 통해 글

로벌 시장에서 주목하는 바

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

듭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2021년 클로즈업 ■ 수액제 약진 HK inno.N

대한민국의 수액제 제조기술-품질은 세계 ‘최상급’으로 꼽힌다. 우리나라 수액

제는 6.25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5%포도당이 만들어진 것이 ‘출발’ 이다. 

그로부터 70년을 맞는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수액제-영양수액제는 유

럽-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 수출되고 있다. “HK inno.N은 약 3년전 씨제이헬스

케어의 수액제를 포함한 제약부문 전체를 인수, 약진에 나서고 있다. 특히 수액제 

부문엔 1천억원을 투입, 작년 8월 신공장(오송)을 준공, 올 하반기 부터는 본격 

생산에 나선다.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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